2010 진학진출정보강좌 (University and Career Info Seminar)
(기록: 이기쁨)
1. 소개말씀 (Introduction): 김세환 한인과기협 토론토지부장.
- 오늘 강좌의 취지와 질문자 및 답변자 소개.
- 자세한 내용은 2010 Info Seminar – Introduction 참조.
2. 격려인사말씀 (Word of Encouragement): 홍지인 총영사관/정태영 교수협회장/이경석 과기협회장.
- 이번 달은 아시인 전통 문화 계승의 달입니다.  이곳에 참여하신 부모님/참가자 여러분들에게 한인 문화의 전승과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의 가치로는 노인공경, 열정, 열심히 하는 문화등이 있습니다.  We need a good career to be successful, and this event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learn from the professionals.  The attending parents will be able to learn the strategy to succeed from the young professionals and professors.  I hope the parents ask as many questions as possible and learn.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직업이 필요합니다. 이 진로강좌는 전문가로들부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가중이신 부모님들은 젊은 전문인들과 교수님들로부터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

3. 질의응답 (Q & A):
- Modulator (진행자): 이치근 교수.
- 답변자 소개 후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작.
Q. 6개월 전에 보다 나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구요, 현재 6학년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쯤의 유망 학과를 추천바랍니다. 

A: 8학년때 이민왔습니다.  온 당시에 영어배우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책, 뉴스 등을 많이 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학업은 이미 고등학교까지 커리큘럼이 짜져 있으므로 차례대로 단계별 따라가는 점에 충실하시고, 일단은 기본적인 영어 실력과 구사력 연습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들과의 교류하는 것 또한 영어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James Jung (U of T, 의과)
Q.학부모로써 자녀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제 가족 소개를 하자면, 큰 아들은 스텐포드대 졸업 후 직장생활 중이며, 둘째는 12학년 재학중입니다.  저는 큰아들과의 대화에 중요성을 뒀습니다.  자녀의 취미와 관심사를 이해하고 대화하며, 부모로써 유망한 학과를 추천하기 보단 자녀가 관심 갖는 학과로 진학을 추천해야 합니다.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을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태영 교수 (UWO, 경제학)
Q: 큰아들이 10학년입니다. 정체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을 시 한인 학생으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세우고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A: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민을 왔습니다.  한국학생으로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학생과 부모님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한국인으로써 좋은 점, 예를 들어 근면성 등은 잊지말고 캐나다인으로써 봉사도 하고 공부 외에 활동을 하며 외국 주변인들과도 꾸준한 교류가 필요합니다 –임병현 (U of T, 치과).

Q. 더 어린나이에 캐나다로 이민온 학생에게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A: 저는 5살 때 이민을 와서 한국 친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학생과 교류를 활발하게 못 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어렸을때 온 학생들도 꾸준히 한인 학생들과 교류하기를 추천합니다 -Stephano Chang (U of T, 의과)
A: 어린 자녀분들을 위한Korean class 추천합니다 – 이치근 교수 (U of T, 산업공학). 

Q. 현재 자녀가 9/10 학년인 학부모입니다. 이민을 아이들이 아주 어릴때 왔습니다.  How can I make my children to connect to the Korean Heritage?
A: 한국 문화를 같은 eye level 에서 소개해줄 수 있는 한국인 친구 만들기 추천합니다 – James Jung (U of T, 의과)
A: 한국 여행/교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에 강요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소개가 필요합니다- 정태영 교수 (UWO, 경제학)
Q. 건설분야의 조성봉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곳 건설분야에서의 창업/공사수주가 어렵나요?  하도급은 가능한가요?

A:캐나다의 Civil engineering 은 한국의 토목/건축과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곳에서 professional engineer로 불리기 위해서는 4년의 현장경험이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선배의 자격증 밑에서 일하는 것이지요.공사 수주는 회사 크기와 규모, 인재의 유무에 따라서 따낼 수 있는 한계가 다릅니다.  저의 회사는 정부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받는데, 공사 수주 경합을 위해서는 그 회사의 경험, 경력, 엔지니어들이 전에 했던 경험들에 따라 점수를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여러 업체에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봉 (URS, 토목)

Q. 자녀들의 나이가 10, 11 세인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영어, 생물에 여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A: 제가 Winnipeg에 정착했을 당시 주변에 한국인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영어를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했었으며 YMCA 에서  봉사활동도 하며 영어권 학생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발음 교정을 위해서 TV를 많이 보기도 하였습니다.  생물은 암기 위주로 공부하였고 story making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어린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임병현 (U of T, 치과)
Q. 1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항공공학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A: 캐나다 항공우주 산업은 세계에서 3위의 산업입니다.  한국에서도 항공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중이나 Engineer들이 부족합니다.  캐나다 항공 우주학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취업을 할 예정이면 아주 취업 전망이 밝습니다.  양쪽 나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준 교수 (Ryerson U. 항공공학)
Q.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Brock University임선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International business 에 관심이 많습니다.  Queens, Western Ontario의 ivy school, York 의Schulich 프로그램이어떻게 다릅니까?

A: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Ivy 에서 MBA를 했습니다.  그곳의 시스템은 의대와 비슷합니다.  입학 후 2년동안 자유롭게 전공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 Prebusiness program에서는 비지니스 프로그램의 기본 지식을 가르칩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을 경우 3학년에 비지니스전공에 진학합니다.  그 다음에 2년동안 전적으로case study로만 수업을 받습니다.  이 경우 교수님과의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때 Language barrier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음보다는 내용에 충실해야 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Tuition이 비쌉니다.  Queens University 에서는 case study 를 Western 보다는 적게 쓰므로 case study를 선호하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Brock University 에서는 보다 저렴한 학비로 빠른 시간내에 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임선규 교수 (Block U. 경영학). 

Q. 8/10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  학교 성적과 extracurricular activity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중요합니까?  대학 진학후 전과를 원할 경우 어려움이나 여건이 어떠한가요?

A: 캐나다에서 대학 진학은 한국에서 보다 쉽습니다.  12학년 평균이 90점 정도라면 캐나다 전역에 있는 대학 진학이 거의 가능합니다.  혹 큰 장학금을 바라거나, 미국대학 진학을 원하면 extracurricular activity(sport activity, club activity)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후4년만에 졸업하는 학생이 45%, 5년만에 졸업하는 학생이 대략 6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졸업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기본기(Basis)가 필요합니다 – 정태영 교수 (UWO, 경제학).

A: 저는 한국인이 거의 없는 지역에 정착하여 영어 배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공 선택을 위해서는 job shadowing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Professional의 일을 하루 보면서 보다 많은 insight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과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므로 많은 고민 후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 강민정 (척추전문의대 인턴)

Q. 교수직을 목표로 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요?
A: 우선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석사는 보통 2년이 걸리며, U of T같은 경우에는 석사를 1년에 마치고 바로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는 fast track program도 있습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교수를 뽑는데 보통 필요한 숫자의 4, 5배의 후보자(candidate)를 초대하여 하루 종일 지켜보며 다른 교수들이 발표 능력, 인성들을 점검합니다.  뽑힌 교수는 3년 계약 (contract)가 주어집니다.  후에 경력을 인정받아 종신교수가 되면 은퇴 희망시까지 재계약이 필요없습니다- 이치근 교수 (U of T, 산업공학)
Q. 한국 연세대 졸업생입니다. 캐나다에 와서 느끼기에 한국과 비교했을때 생물과가 다른점을 느낍니다.  북미에서 biotech의 전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U of T가 biotech쪽으로 많은 투자중입니다.  많은 연구와 논문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James Jung (U of T, 의과).

4. 질문이 없었던 분야의 소개
- 김연근 (Prices Margaret 종합병원, 간호): 학부 졸업시 간호대학을 진학할 수 있고, public centre나 암센터 등에서 일할 기회가 많습니다.  평균 초봉이 6만불로 시작됩니다.
- 이경석 (한인과기협회장, 약사): 7학년에 이민와서 약대 졸업한지 약 30년 되어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에서 바로 약대로 진학하였습니다.  약사 초봉은 10만불이며. 높은 연봉으로 인해 경쟁률이 심합니다.  약대 졸업 후 약국개업 뿐만 아니라, 연구도 할 수 있고, 교수 또는 industry 쪽에서도 일해 볼 기회가 있습니다.  전에 캐나다 대학은 입학이 쉽다고 하였으나, 대학 졸업후 약대 같은 전문과로 들어가는 경우 학생들 수준이 이미 우수하므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졸업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약대 전문과로 입학시 점수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경험이나 다른 활동들도 중요시 심사합니다. 
- 김형태 (전산분야): 전산학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학과에 관련되신 분들은 논리적, 탐구적인 분들로, 생각도 중요하지만 꼭 실천을 해야하는 분들에게 맞는 직업입니다.  보통 computer science 학과로 입학하며, 대학 생활하면서 업체나 은행에서 co-op이나 internship을 통해서 경험을 쌓으며, open source나 다른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력과 지구력이 중요하며 졸업 후 Program analyst, consultant, business analyst 등 많은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유망 전공입니다.  한국 분들이 수학쪽으로 유능하시니. 이런 점을 이용하여 앞으로 발전하는 robotics나 컴퓨터 등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 김세환 (캐나다원자력공사, 발전분야): 발전분야 주요업체를 소개합니다.  발전소는Ontario Power Generation (OPG)와 Bruce Power가 있으며Pickering, Darlington, Bruce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설계회사로는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AECL), SNC-Lavalin Nuclear, AMEC-NSS, Wardrop Engineering, RCM Technology, 등이Mississauga, Oakville, Toronto, Pickering, 등 광역토론토지역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인허가, 검사 기관은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NSC)와 Technical Standards and Safety Authority (TSSA)가 각각 Ottawa와 Toronto에 있습니다.  인력공급회사는 실질적으로 접촉하기 좋습니다.  Ian Martin, Areva, CPUS, 등이 Toronto에 있습니다.  제작, 연구 회사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일하기 좋은 곳입니다.  Kinectrics, B & W Nuclear Energy, 등이 이에 해당하며Toronto, Cambridge에 소재합니다.  이들 기관들을 포함한 캐나다 발전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에 관한 연락처가 www.akcse.org – Toronto Activities #22 - Nuclear Industry Companies in Canadian에 실려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원자력산업의 기업체 및 연구소들이기도 하지만 일반 산업의 기업체 및 연구소들이기도 합니다.
5. 그 외의 프로그램 소개
- 의대 Mentorship program 소개: Korean Canadian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KCMSR)이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상은 현재 대학생 입니다.  한 의대생이 4-5명의 Mentee를 두고 개인적인 진학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시면 contact info를 드리겠습니다. 

- 한인과기협 소개: 교민 상대로 건강 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인재들을 뽑아 한국으로 연수를 보내고 있으며, 과기협 교수들이 직접 만드신 문제들로 매년 4월말에 수학과 과학 경시대회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